
선생님을 만나 인삼 밭을 잘 지키는 도사가 된 개 (멘토를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) 

      

    

어떤 시골에서는 개 천지였어요. 어느 집이든 다 개가 있었어요. 그 중에 한 부자 집이었는데 그 집의 

개가 진돗 개에요. 근데 그 개가 멋있고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는거에요. 그 개가 집에서 도둑을 안 

지키고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개들이나 사랑하고 다녔던거에요. 그리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왔어

요. 그 부자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겠어요. 완전 어이가 없었겠죠?그래서 그 개를 도저히 키우면 

안되겠다 하고 시장에 팔아버렸어요. 불쌍하죠. 아무리 제 할 일을 못한다 해도 시장에 팔린다는 건 좀 

그렇죠?

근데 이 개가 멋있는 개라서 그런지 참 명이 좋아요.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

똑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돈이 없고 명예도 없지만 정신력과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 개가 시장에 팔려간 

그날에 시장을 보러갔어요. 딱 그 개를 보고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개다 딱 알아본거에요. 그래서 그 개

를 바로 사서 자기 집에 데려가 다시 잘 훈련시키고 길렀어요.

그러다가 그개한테 오~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어요.

이 인격이 뛰어난 사람은 인삼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개가 결국 인삼밭을 잘 지키는 도사가 되었고 집

도 안오고 지키는 대단한 개가 되었어요.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인이 인산밭도 지키고하니까 고기도 사

주고 그렇게 지내는 이야기가 있었어요.

어때요?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? 

근데 이 개의 이야기를 왜 학생에게 하냐면 우리는 생활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나죠. 근데 그 많은 

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. 그 개가 부자를 만났는데 돈이 많았지만 개자

신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개가 본래의 자기 가치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한거에요. 우리는 

똑같에요 사람을 잘 못 만나면 이 개처럼 내 맘대로 살다가 결국 시장에 팔려 인생을 망치는 일도 할 

수 있게되요. 우리는 아직 젊은데 그렇게 망치면 안되잖아요. 정말 나를 제대로 인도해 주고 나의 가치

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되요. 

학생은 그런 분은 만난적이 있어요? 만약에 그런 학생의 가치나 잠재력을 알게하고 학생을 제대로 키워

줄 수 있는 멘토링이 있다면 한번 배워보지 않으세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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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생에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, 그 개는 도둑은 안 지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

돌아다니면서 개 들이나 사랑하고 다녔다. 그리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왔다. 개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, 

금산 시장에 팔아 버렸다. / 선생은 그 개를 사다가 다시 잘 길렀다.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개는 결국 

인삼 밭에서 도둑을 잘 지키는 도사가 되었다. 집에도 잘 안 오고 인삼 밭을 지키기에 밥도 싸다가 주

었다.


